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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폭염발생빈도와이에따른피해가증가하고있다. 질병관리청에따르면우리나

라에서는최근 5년동안매년 1,000명 이상의온열질환자가발생하고있으며, 사망자또한 97명에달한다. 특히 2018년에

는약 4,600명의사상자가발생하여피해가극심했다. 폭염영향이증가함에따라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개정하여폭염피해지원과위기대응체계를확립하였다. 현재기상청에서는일최고체감온도가섭씨 33도 이상인

경우에대해폭염특보를발효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폭염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따라일최고기온이섭씨 33도, 35도,

38도인 경우 주의~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의 영향은 지역별 특성 및 개인의 적응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강도로 동일한 기간 동안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피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폭염 위험을

평가할 경우 물리적 위해와 더불어 지역별 환경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최고기온과폭염취약성을결합하여시·군·구별폭염위험지수를산정하였고, 이를기반으로하는위기경보발령기

준을제시하였다. 또한, 머신러닝모델을통해미래의위기경보단계를전망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주성분분석을활용

한폭염취약성산정결과인구와도시환경지표가보건의료와도시경제지표보다높은가중치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 취약 인구가많고도시화가덜진행된전남, 경남, 경북, 전북 지역이수도권및도시지역에비해폭염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폭염 위험지수와 당일 및 선행시간 1~3일에 해당하는

누적 온열질환율간의 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0.304~0.324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폭염위험지수가 증가할

수록온열질환율이증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Natural Breaks를 통해폭염위험지수값을위기경보단계로

구분한 결과 0~0.260은 관심, 0.260~0.357은 주의, 0.357~0.468은 경계, 0.468 이상은 심각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미래의

기온을예측하여위기경보단계를전망하기위해순환신경망모델을활용하였고, 연구모델은 시간부터 시간까

지의 데이터로 , 시간에 해당하는 기온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델을활용하여 12시간 후의 기온을예

측한 결과 모델은 검증 데이터에 대해 0.818,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0.76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4시간

후의예측결과에대해서는각각 0.749, 0.634의 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모델을통해산정된예측기온과지역

별취약성을통해폭염위험지수및위기경보단계에대한전망이가능하였다. 본연구는지역별폭염취약정도를고려

한위험및이에대한전망결과를정량적으로나타낼수있었다. 향후위험지수와모델정확도가개선된다면폭염피해

저감 및 대비·대응 과정에서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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